 
GAFL 체육대회
중간고사라는 크나큰 고비를 넘긴 가플리언들이 기다리는 학교의 제일 신나는 축제 중 하나, 체육대회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반별, 학년별로 진행을 하지만 경기외고는 영중과, 영일과/국제반, 중어과, 일어과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여자종목, 남자종목, 공통을 나누기도 합니다.
행사의 개막을 알리는 것은 신나는 퍼레이드입니다. 반별 의상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장을 반 바퀴 행진한 후에 선택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축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하는 만큼 화려하고 늘 제일 기대가 큰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발야구와 피구, 남학생은 농구와 축구를 합니다. 성별 경기는 경기 시간이 많이걸려서 축제 전에 미리 예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심시간에 틈틈히 선배, 후배의 경기를 응원하는 것 역시 소소한 즐거움입니다. 경기 중에서 피구와 농구 같은 실내 경기는 봉암홀과 가플그라운드에서 진행하는데 그때의 응원은 정말 격렬합니다. 가끔 규칙 위반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때는 심판과 비디오 판독기가 있으니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열기가 넘치는 것은 단체 종목을 할 때입니다. 단체 줄다리기는 
무작정 밧줄 하나에 모여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5개의 줄에 적절히 사람을 배치해서 3개를 먼저 가져가는 팀이 이기는데 스피드와 인원분배가 중요한 종목이다.
그리고 체육대회의 꽃! 바로 계주이다. 학년과 상관없이 과별로 운동장을 반 바퀴씩 뛰는데 자기과가 역전할 때 그 기분은 정말이지 엄청납니다.

이렇게 여러 종목이 끝나면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함께 체육대회가 끝납니다.
물론 위에서 소개한 종목들만이 체육대회를 이루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친구들끼리 사진도 찍고 응원도 합니다. 또 체육대회 날에는 급식실에서 아이스크림과 회오리 감자 쿠폰을 줘서 맛있는걸 보며 경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반별 또는 친구끼리 뒤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